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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Seo(2014, as cited in Seok & Yang, 2018)는 긍정적인 사

회적 관계를 맺는 것은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라고 하였다.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살

아가기 위해서 타인과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

하다(Seok & Yang, 2018). 특히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 

및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Jack & Schyns, 

2015).

사회적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자존감의 저하와 

관련이 있다(Leary et al., 1995). 또한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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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하는 사회적 고립은 우울,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문제뿐

만 아니라 공격성과 반사회성 등 행동 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Cacioppo et al., 2010, Twenge et al., 2001).

따라서 타인의 감정과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 및 표현능력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Choi와 Jung(2012)의 연구에서도 정서인식과 표현능력이 

낮을수록 또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서인식과 표현

능력이 또래 관계와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정서

는 사회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관계의 유대를 위한 매개자이며, 

경험의 색채를 통해 일상생활에 의미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관계

를 발달시킨다(Park, 2008)

초등학생의 긍정적 또래 관계 형성은 특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는 또래 집단이 형성되며 이것이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Seok & Yang, 2018). Qualter 등(2010)은 아동이 또래 집

단에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적응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내재화 혹

은 외현화의 심리적 문제들을 겪게 된다고 하였다. 

Moffatt 등(1995, as cited in Min, 2016)에 따르면 비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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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지적장애 학생 모두 정서 발달단계가 같으나 지적장애 학

생은 비장애 학생에 비해 발달이 지연되어 상호작용, 대화, 지시 

이행, 갈등 해결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타인과 상호작용 시 

다른 사람의 정서를 잘 이해하지 못하여, 위축, 공격 등 부적절한 

반응을 나타내기 쉽다고 하였다.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며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Park, 2008). 즉 지적장애 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

해서는 타인의 표정 정서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Min, 2016)고 하겠다. 또한 Kim(2017)의 연구에서도 자신의 정

서를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학령기 아동의 또래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인터넷 관련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소셜 네트워킹 서비

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를 새로운 의사소통의 도구

로 교육에 접목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SNS는 인터넷상에서 

친구, 동료 등 지인과의 인간관계를 강화하거나 새로운 인맥을 형

성함으로써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 해 주는 서비

스를 지칭하는 무선인터넷과 스마트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으로 활

용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Lee et al., 2012)

컴퓨터와 휴대전화 같은 전자통신기기가 우리 생활의 한 부분으

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러한 통신 매개체를 통한 의사소통은 우리

의 언어생활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나 메신

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 등에서 ‘문자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

통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문자 언어의 사

용에 있어 많은 변화가 생겼다(Kim, 2010). 2011년 이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대

별 SNS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8세 미만 39.8%, 18~24세 

79.3%, 25~34세 78.4%, 35~44세 61.5%, 45~54세 43.6%, 

55~64세 24.1%, 65세 이상 3.3%이다(Shin et al., 2017)

스마트폰의 보급과 사용은 기존 대면상의 대화 중심 의사소통 

방식에서 SNS상의 텍스트 중심 의사소통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소

통 방법의 습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스마트폰의 소통 방식 또

한 장애 아동들이 습득해야 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된 것이다. 

장애 아동들이 타인과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또래관

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스마트

폰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법을 중재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사람 중심의 상호작용을 기초로 하는 SNS 서비스들은 자기표현

의 수단이 되며, 다른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특

징이 있다고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다(Kim et 

al., 2013; Kwon et al., 2007; Lee, 2017; Ock et al., 2009; 

Won & Han, 2009). 

구어가 아닌 문어에 기초하여 대화가 이루어지는 SNS에서 이모

티콘은 비언어적 역할로써 의사소통의 수단이 된다(Lee, 2016). 

이모티콘(emoticon)은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의 합성어로 

‘그림의 형태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든 시각적 기호’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의 멀티미디어 활용이 확대되고 MSN과 같은 

인스턴트 메신저의 대중화를 통해 그림을 활용한 이모티콘이 등장

했고, 현재에는 움직임과 소리가 더해진 애니메이션 이모티콘, 이

미지의 개성이 뚜렷하고 성격적 요소가 더해진 캐릭터 이모티콘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미지 이모티콘은 문자 방식의 

이모티콘과 달리 문화적 차이가 적어 언어나 지역에 상관없이 서

로 직관적으로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S. J. Kim, 2014).

SNS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SNS 특성상 이모티콘은 실제 대화에서 

사용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과 같은 역할을 하며, 이모티콘은 

정서 표현의 중요한 매체가 되었다(Lee, 2016). 특히 이모티콘은 

SNS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문자적 의미에서 정서 표현을 위한 보

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모티콘은 문자로만 대화하게 

되는 SNS상의 정서적 교류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

다(Lee, 2016).

SNS 기반의 서비스들은 성인뿐만 아니라 학령기 아동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사용 연령대가 점차 감소

되는 추세로 중ㆍ고등학생 및 초등학생까지 SNS를 사용하는 등 

또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Lee, 2016). 지적장애 학생도 

일반 아동들과 같이 SNS상의 인맥들과 의사소통을 하며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와 흥미를 가지고 있다(Y. W. Kim,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

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과 화용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가?

둘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대화기능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생활연령이 11~12세로 일반 초등학교 

또는 부분 통합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장애 아동 4

명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지적

장애 3급으로 진단받았거나 지능검사(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WISC-Ⅳ, Kwak et al., 

2011) 결과 지능이 60~70인 아동 (2)담임교사로부터 초등학

교 1학년 수준의 문장 이해 및 어휘 능력을 습득하고 있다고 

보고받은 아동 (3)수용ㆍ표현어휘력 검사(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 REVT, Kim et al., 2009) 결과 

언어연령이 7~10세인 아동 (4)동화책 ‘오늘 내 기분은(Kim, 

2015)’을 읽고, 쓰기에 문제가 없는 아동 (5)청각장애 및 시각

장애 등의 감각적 장애를 수반하지 않은 아동 (6)중재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아동 (7)연구에 참여하

는 것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받고 중재와 병행하여 다른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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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지 않은 아동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정보를 Table 1에 제

시하였다.

Gender CA REVT-r REVT-e K-WISC-Ⅳ

A Male 11; 10 8; 06~8; 11 7; 06~7; 11 64

B Male 11; 11 8; 00~8; 05 7; 00~7; 05 61

C Female 12; 05 10; 06~10 ;11 9; 00~9; 05 69

D Female 12; 07 10; 00~10 ;05 9; 06~9; 11 67

Note. CA=chronological age; REVT-r=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receptive (Kim et al., 2009); REVT-e=Receptive 
and Expressive Vocabulary Test-expressive (Kim et al., 2009); 
K-WISC-Ⅳ=Korean-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 
(Kwak et al., 2011).

Table 1. Participants’ information

2. 연구 설계

본 연구를 통해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 

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및 대화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사전-사후 설계로 실시

하여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및 대화기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

다. 정서공감 능력은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살펴보았으며, 대화기

능의 변화 정도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토대로 대화기능 분석표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1) 사전 평가 단계

사전 평가 단계에서는 중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모티콘을 활용

한 정서공감 능력을 평가하였다. 이모티콘을 활용한 정서공감 능력 

평가는 기쁨, 슬픔, 화남, 놀람 등 네 가지 정서를 바탕으로 정서

공감 이해력과 정서공감 표현력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2) 중재 단계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는 그룹화 단계, 이해 단계, 표현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절

차는 Figure 1과 같으며 중재 프로그램의 예시를 Appendix 1에 

제시하였다.

Step Contents

Grouping
 Motivation to learn
 List them in the same emotional 
   category

⇩
Understanding

 View new emoticons
 Learn new emoticons

⇩

Expressing

 Matching
 Saying your own emotions
 Talking the other person’s emotions
 Speaking by emotion

⇩
Finishing

 Listen and empathize with other 
   people’s experiences
 Talk on Kakao Talk

Figure 1. The overall procedure of the program

그룹화 단계는 아동의 관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로 

뜻은 유사하나 모양이 다른 이모티콘에 대해 이해하고 같은 이모

티콘끼리 그룹을 형성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처음 1회기에는 

학습 동기 유발 단계로서 아동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도록 유도하였다. 프로그램 

및 그룹 중재 활동 계획에 대해 소개하고 아동과 카카오톡 어플리

케이션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를 만드는 등의 환경설정

을 하였다.

이해 단계는 새로운 이모티콘 보기와 익히기 활동으로 구성하였

다. 새로운 이모티콘 보기 활동에서는 이모티콘에 대한 시각적인 

주의 집중력, 변별력, 인식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새로운 이모티콘 익히기 활동에서는 이번 회기에 배울 이모티콘이 

어떤 정서를 나타내는 이모티콘인지 개념을 심어주며, 얼굴 표정 

꾸미기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꾸미기 활동 후 아동들끼

리 서로 비교해보고 같은 정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다양

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표현 단계는 매칭하기, 자신의 입장 말하기, 상대방의 입장 말

하기, 정서별 말하기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매칭하기 활동에서 아

동은 이번 회기에 배울 정서를 듣고 관련된 이모티콘을 매칭한 후 

매칭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자신의 입장 말하기 활동에서 아동은 

이번 회기에 배울 정서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상

대방의 입장 말하기 활동에서 아동은 연구자가 제시한 상황과 이

모티콘을 보면서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정서를 표현하였다. 정서별 

말하기 활동에서 아동은 회기에 목표로 하고 있는 정서별로 공감

하기의 다양한 방법을 학습하였다. 

마무리 단계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대화하도록 하였다. 회기별

로 정해진 정서에 대해서 한 명씩 차례대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하면 다른 아동들은 그 글을 보고 그에 맞는 공감하는 글을 쓰고 

이모티콘을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 3회기마다 한 번씩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

을 중심으로 대화기능을 이모티콘과 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3) 사후 평가 단계

중재 종료 후 사전 평가 단계에서 실시한 방법과 동일한 절차

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중재 종료 1주일 후, 1주일 간

격으로 총 2회 카카오톡에서 대화를 주고받은 후 대화기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3. 평가 도구

1) 정서공감 능력 평가 도구

정서공감 능력은 이해와 표현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정서공감 이해력 평가 도구는 Appendix 2에, 정서공감 표현력 평

가 도구는 Appendix 3에 제시하였다. 정서공감 능력 평가는 기

쁨, 슬픔, 화남, 놀람 등 네 가지 정서를 바탕으로 정서공감 이해

력 32문항, 정서공감 표현력 32문항, 총 64문항을 제작하였다. 각 

평가 도구의 32문항 중 16문항은 얼굴 표정 이모티콘을 포함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문항은 사물 상징 이모티콘을 포함하고 있다. 문

항별 점수는 1점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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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공감 능력 평가 도구에 사용된 이모티콘과 상황의 선정 절

차는 다음과 같다.

(1) 이모티콘 1차 선정

정서공감 평가 도구에 사용된 이모티콘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선정하였으며, 저작권을 고려하여 카카오톡과 라인(Line) 메신저에

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모티콘 중에서 얼굴 표정 이모티콘 

270개, 단순 상징 이모티콘 107개를 1차 선정하였다. 

S. J. Kim(2014)의 연구에서 손동작이나 제스처의 경우 문화권

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제한된 표현 

공간으로 인해 복잡한 조형 요소를 이모티콘으로 담아내기 어렵다

는 한계 등으로 인해 현실 세계에서는 손동작이나 제스처가 감정 

표현 도구로서 유용성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모티콘에서는 

범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제스처나 손동작이 들어간 이모티콘을 

제외하였다.

Park 등(2015)의 연구에서 이모티콘 사용을 연령별로 비교하였

을 때 30~40대는 ‘^^, ㅜㅜ’의 문자적 이모티콘을 더 많이 사용하

며, 10~20대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SNS 업체에서 제공하는 ‘이

모티콘 이미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대상자

들이 초등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이모티콘 이미지’ 위주로 선정하

였다. 

(2) 이모티콘 2차 선정

2차 선정은 1차 때 선정된 이모티콘을 기쁨, 슬픔, 화남, 놀람 

정서별로 이모티콘을 그룹화한 뒤, ○○대학교 석사과정의 언어재

활사 10명에게 각 정서별로 친숙한 이모티콘을 5개씩 선택하도록 

하였다.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이모티콘을 각 정서별로 6개씩 

총 24개를 선정하였다. 

(3) 상황 선정

정서공감 평가 도구에 제시되는 상황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흔

히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언어장애 아동을 위한 감정표현 지

도 프로그램(Shin et al., 2013)’, ‘자폐아동도 마음읽기를 배울 수 

있다(Yoo, 2001)’,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2학기 국어 교과서’,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도서인 ‘오늘 내 기분은(Kim, 

2015).’, ‘42가지 마음의 색깔(Nam, 2015)’, ‘아홉 살 마음 사전

(Park, 2017)’ 등의 내용을 인용하여 구성하였다. 

2) 대화기능 분석

본 연구에서는 Hong과 Kim(2001)의 대화기능 분석표를 기준

으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각 아동의 대화기능의 변화 정도를 살

펴보았다. 대화기능의 변화 정도는 7가지 상위범주인 요구하기, 반

응하기, 객관적 언급, 주관적 진술, 대화내용 수신표현, 대화내용 

구성요소, 발전된 표현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 결과처리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및 대화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서공감 이해력, 정서공감 표현력은 

사전-사후 평가로 진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재 3회기마다 한 번씩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대화내용을 

중심으로 대화기능 분석을 실시하여 변화 정도를 표와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서공감 능력 

1) 정서공감 이해력

연구대상 아동별 사전-사후 정서공감 이해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Face expression emoticon Object symbol emoticon

Pre Post Pre Post

A 12 16 13 16

B  7 16 14 16

C 10 16  9 13

D 10 16 12 16

Table 2. Comprehension ability of emotional empathy 

정서공감 이해력의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아동 A는 사전 25점

에서 사후 32점, 아동 B는 사전 21점에서 사후 32점, 아동 C는 

사전 19점에서 사후 29점, 아동 D는 사전 22점에서 사후 32점으

로 아동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C는 사전 평가

에서 19점으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29점으로 많은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사후 평가에서 아동 C는 사

물 상징 이모티콘인 슬픔과 화남 정서에서 오답을 나타내었다. 

2) 정서공감 표현력

연구대상 아동별 사전-사후 정서공감 이해력의 변화를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Face expression emoticon Object symbol emoticon

Pre Post Pre Post

A 10 13 6 15

B 12 16 8 16

C  9 16 7 16

D 10 15 7 14

Table 3. Expressive ability of emotional empathy 

정서공감 표현력의 점수변화를 살펴보면, 아동 A는 사전 16점

에서 사후 28점, 아동 B는 20점에서 32점, 아동 C는 사전 16점

에서 사후 32점, 아동 D는 사전 17점에서 사후 29점으로 아동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동 C는 사전 평가에서 16점

으로 가장 낮은 수행력을 나타내었으나 사후 평가에서는 32점으로 

많은 변화량을 나타내었다. 사후 평가에서 아동 A는 사물 상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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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티콘인 슬픔과 화남 정서에서 오답을 나타내었고, 아동 D는 사

물 상징 이모티콘인 화남과 놀람 정서에서 오답을 나타내었다. 

2. 대화기능 분석

 

중재 3회기마다 한 번씩 대화기능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화기

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 A

아동 A의 대화기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 Figure 

2와 같다. 대화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재가 진행될수록 반응하

기와 주관적 진술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특히 주관적 진술에서 

큰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정서를 표현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사

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감정에 대한 주관적 진술의 횟수가 늘어나

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반응하기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좋아”, 

“싫어” 정도의 단답형으로 반응하였으나, 회기가 거듭될수록 다른 

아동의 질문에 답해주거나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2~3개의 문장

으로 이야기해주고 그에 따른 정서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등 

자신의 감정표현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아동은 중재 초기에는 맥락 없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방적 

대화를 하였다면 회기가 진행되면서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글을 

보고 맥락에 맞게 칭찬도 하고, 화도 내고, 위로도 해주고, 차례를 

지켜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 회기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사진으로 찍어 공유하는 등 다양하게 발전된 표현을 보였다.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업에 산만하고 잘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카카오톡 대화에 재미를 느끼

면서 수업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아동 

A는 그룹 중재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톡 대화상황에서 여전히 다양

한 대화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q Res Ob Su Re Co Ad

IE 1
E  0  3  0  4  1  3  0
W  4  0  2  1  0  0  0

IE 2
E  0 12  0 10  4  2  1
W 14  0 12  8  0  0  0

IE 3
E  0 18  0 14 14 11  1
W 13  0 13 10  0  0  0

IE 4
E  0 17  0 14 12 10  6
W 11  0 15 10  0  0  0

IE 5
E  0 18  0 12 13 10 10
W 12  0 15 10  0  0  0

ME 1
E  0 20  0 13 11  9 10
W 11  0 15  9  0  0  0

ME 2
E  0 21  0 12 11  9 10
W 11  0 14  9  0  0  0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 
=advanced expressions.

Table 4.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A)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advanced expressions.

Figure 2.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A)

2) 아동 B

아동 B의 대화기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 Figure 

3과 같다. 대화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반응하기와 주관적 진술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B는 중재 초기에는 매우 소

극적인 대화기능을 보였다. 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단답형 대답

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중재에 대한 염려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모티콘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다량의 이모

티콘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반응하기와 주관적 

진술의 기능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스마트폰에서 글 

쓰는 속도가 느린 편이라 이모티콘을 주로 사용하여 메시지 수신

표현이나 주관적 진술 등을 하였기 때문이다. 

주제 개시하기의 경우 처음에는 맥락에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일방적으로 하는 편이었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다른 

친구들의 표현에 답해주고 화를 내기도 하고 사과도 하면서 적극

적으로 참여하였다. 아동 B의 경우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

하고 친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연구자에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 싫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자신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 등

의 표현을 하면서 설명을 요구하고 이해하면서 점차 짜증을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긴 문장으로 쓰기가 어려워 주로 2∼3어절의 

짧은 문장을 사용하여 대화하였고, 이모티콘을 주로 많이 사용하여 

반응하기, 주관적 진술, 메시지 수신표현 등이 나타났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모티콘으로 대화가 가능한 것에 기뻐하며, 적극적으

로 수업에 참여하였다. 아동 B는 그룹 중재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

톡 대화상황에서 여전히 다양한 대화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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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 Res Ob Su Re Co Ad

IE 1
E  0  8  0  7  0  3  0
W 10  0  2  2  0  0  0

IE 2
E  0 11  0  8  3  1  0
W 10  0  5  5  0  0  0

IE 3
E  0 13  0  7 10  9  0
W 11  0  6  7  0  0  0

IE 4
E  0 12  0  8 10 11  6
W 12  0  5  7  0  0  0

IE 5
E  0 16  0  9 13 10 10
W 10  0  4  7  0  0  0

ME 1
E  0 17  0  9 13 10 10
W 11  0  5  7  0  0  0

ME 2
E  0 18  0 10 12 10  8
W 12  0  5  6  0  0  0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 
=advanced expressions.

Table 5.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B)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advanced expressions.

Figure 3.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B)

2) 아동 C

아동 C의 대화기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6, Figure 

4와 같다. 대화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중재 초기에는 반응하기가 

가장 많았는데 회기가 진행되면서 요구하기, 반응하기, 객관적 언

급, 주관적 진술, 메시지 수신표현을 고르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아동 C는 중재 초기에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로 

반응하기만 나타내었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객관적 언급이

나 주관적 진술 등을 사용하여 아동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아동 C는 자신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중재

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으나 카카오톡으로 그룹 대화를 하기 시작하

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다른 아동의 오해로 인해 

자신의 스마트폰을 던져버린 일이 생겼을 때 화를 내며 상대 아동

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결국에는 사과를 받아내서 기분이 좋아지는 

등 자신의 감정을 이모티콘과 문장으로 적절하게 표현하고 주제를 

유지하여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였다. 

아동 C는 특히 주관적 진술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 이는 처

음에는 소극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자신의 정서를 잘 표현하지 못

하다가 회기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

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되면서 주관적 진술의 횟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아동 C는 그룹 중재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톡 

대화상황에서 여전히 다양한 대화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Req Res Ob Su Re Co Ad

IE 1
E  0 23  0  9  1  5  2
W 11  0  4  2  0  0  0

IE 2
E  0 26  0  8  6  8  0
W 11  0  5  5  0  0  0

IE 3
E  0 26  0  7 11  2  3
W 12  0 10  7  0  0  0

IE 4
E  0 14  0  8 15 10  7
W  8  0 15  7  0  0  0

IE 5
E  0 13  0  9 10  8  6
W 10  0 16  7  0  0  1

ME 1
E  0 13  0  9 10  8  6
W 11  0 16  7  0  0  1

ME 2
E  0 13  0 10 10  8  6
W 11  0  6  6  0  0  2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 
=advanced expressions.

Table 6.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C)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advanced expressions.

Figure 4.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C)

4) 아동 D

아동 D의 대화기능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 Figure 

5와 같다. 대화기능의 변화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반응하기와 메시

지 수신표현이 주를 이루었는데, 회기가 진행될수록 반응하기와 주

관적 진술, 메시지 수신표현에 변화가 나타났다. 

아동 D는 중재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수업 태도를 

보였다. 특히 정서공감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람이 왜 화가 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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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이해를 못 할 때가 많았고, 상황판단이 잘 되지 않아 자기 마음

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버리고 단정 지어서 오해를 불러일으

키는 등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 

아동 D는 초기에 주관적 진술을 보였으나 그 반응이 상황에 맞

는 반응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모티콘을 보내버리는 등 맥락과 

상관없는 표현을 많이 하였다. 하지만 회기가 진행될수록 상황에 

대한 변별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친구들과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중재 초기에는 자기 할 말만 하고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반응을 해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기도 하고, 이모티콘을 보내고 자

신의 메시지에 얼른 답을 쓰라고 요구하는 등 친구의 답을 조급하

게 재촉하기도 하였다. 또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글과 이모티

콘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나 회기가 진행되면서 점

차 그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동 D는 그룹 중재 

종료 이후에도 카카오톡 대화상황에서 여전히 다양한 대화기능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지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Req Res Ob Su Re Co Ad

IE 1
E  0 12  0  5 10  5  0
W  7  0  0  2  0  0  0

IE 2
E  0 15  0 10 11  8  0
W  9  0  0  6  0  0  0

IE 3
E  0 18  0 10 12  2  0
W  9  0  0  7  0  0  0

IE 4
E  0 21  0 13 14 10  4
W 10  0  5  6  0  0  0

IE 5
E  0 22  0 14 18  8  6
W 11  0  8  7  0  0  0

ME 1
E  0 22  0 13 18  8  7
W 11  0  8  8  0  0  0

ME 2
E  0 22  0 12 18  8  8
W 11  0  8  8  0  0  0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 
=advanced expressions.

Table 7.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D)

Note. IE=intervention evaluation; ME=maintenance evaluation; 
E=emoticon; W=written. Req=requesting; Res=responding; 
Ob=objective mentioning; Su=subjective statements; Re=receiving 
conversation content; Co=conversation content components; 
Ad=advanced expressions.

Figure 5. Conversational functions (Subject D)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및 대화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사전-사후 정서공감 능력 평가와 중재 3회기마다 

한 번씩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대화기능을 분석한 후 대

화기능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

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전-사후로 실시한 정서공감 능력 평가를 통하여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이 사전 평가보다 사후 평가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시각적 정서를 직관적으로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정서

공감 능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Chae(2015)는 시각적 이미지인 픽토그램을 활용한 중재가 지

적장애 중학생의 정서이해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Lee(2008)은 캐릭터 디자인 교육 방법이 아동의 정서적 이해 능

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 Kwon(2016)은 이미지가 들어간 감정

카드를 활용하여 공감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였을 때 초등

학생의 공감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 정서인식 및 표현능력에 효과

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시각적 정보가 

가지는 이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서공감 표현력 평가 시 연구대상 아동들은 얼

굴 표정 이모티콘보다는 사물 상징 이모티콘에서 다소 어려움

을 나타내었다. 얼굴 표정 이모티콘은 가장 대중적인 SNS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라인에서 전체 이모티콘 유형 중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Kim, 2014), 다른 이모티콘들에 

비해 선순위로 위치되어 있어 대화 내용과 감정을 전달하는 데

에 용이하며,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기(Lee et al., 

2017)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모티콘은 지적장애 아동의 관심과 흥미하여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모티콘의 활

용은 정서 표현을 쉽고 명확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이모티콘은 일

상생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특히 또래

집단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어 일반화에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Hui(2018)의 연구에서도 SNS 협력학습에서 이모티콘의 유형과 정

서적 특성이 학습자의 학습만족도와 의사소통 효과에 영향을 준다

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대화기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기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모두 요구하기와 객관적 언급은 

글로 표현하였으며, 반응하기, 대화내용 수신표현, 대화내용 구성

요소, 주관적 진술, 발전된 표현은 주로 이모티콘을 사용하여 표현

하였다. 또한 또래 집단 간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대화 시 이모티

콘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 초기에는 이모티콘의 사

용량이 적다가 회기가 진행될수록 이모티콘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Kim(2015)의 연구에서 이모티콘의 사용이 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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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중요도와 친밀도에 따라서 관계우위가 달라지며 대화의 무

게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화

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경우 이모티콘 사용량이 적으며, 친밀도

에 따른 이모티콘 사용 결과는 친밀도가 높을수록 이모티콘 사용

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Kim, 2015). 

연구대상 아동 모두 대화기능 중 발전된 표현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Hwang과 Kim(2010)은 지적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유

사한 의사소통 의도 발달 양상을 보이지만, 더 나중에 발달하는 

발전된 의사소통 의도를 잘 나타내지 못하거나 다양한 의사소통 

의도를 보이지 못한다고 하였다. 

대화기능을 글과 이모티콘으로 분류하여 분석해 본 결과 중재 

초기에는 주로 글로만 정서를 표현하였으나 회기가 진행될수록 글

과 이모티콘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서 표현이 

다양해졌다. 특히 주관적 진술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으며, 글보다

는 이모티콘 표현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 표현이 글로 나타날 때는 어려움을 보였지만 이모티

콘으로 표현하도록 하였을 때 다양한 정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이용은 새로운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자기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러

한 특성이 가지는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Y. W. Kim, 2014). 모바일 메신저가 의

사소통의 일상적 필수품이 됨에 따라 문자를 통한 커뮤니케에션의 

한계를 보완하고 비대면 소통에서 전달하기 어려운 미묘한 감정 

전달이나 상황적 맥락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

모티콘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S. J. Kim, 2014).

특히 문자 외에 이미지 형태의 이미티콘은 그림을 통해 원하는 

메시지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 정보의 신속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매우 유리할 뿐 아니라, 유희적 표현 방식을 사용함으로

써 소통의 재미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S. J. Kim, 2014).

본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정서적 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화용능

력에 문제가 있는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정서적 이해와 표현, 그리고 대화기능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모티콘의 사용은 아동의 흥미

를 불러일으켜 적극적으로 중재에 참여하게 하였으며, 시각적으로

도 이해의 범위를 높일 수 있다. 이모티콘은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표현 도구(언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

고, 시각(감성) 언어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Kim, 2010) 언어치료의 도구로서 이모티콘이 효과적이라고 사료

된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장애유형을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모티콘의 종류와 유형을 좀 더 확대하여 온라

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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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목표 이모티콘을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다(기쁨)

이모티콘

학습활동
단계

그룹화 단계
1)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시킨다.

2) 연구자가 준비해 온 다양한 이모티콘 중에서 기쁨 정서 범주로 이모티콘을 목록화한다.

이해 단계

1) 연구자는 이번 회기의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에 대하여 아동에게 간단히 설명한 후, 미리 준비된 목표 이모티콘을 제시한다.

2) 제시된 이모티콘을 아동이 알고 있는지 질문한다.

   - 이 이모티콘은 무슨 뜻일까요?

   - 이 이모티콘을 본 적 있나요?

   - 봤으면 어디서 봤나요?

3) 연구자가 목표 이모티콘에 대해 설명해 준다.

4) 기쁨 정서에 알맞은 얼굴 꾸미기를 한다.

5) 아동 간 그림을 비교하며 같은 정서가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킨다.

표현 단계

1) 매칭하기: 연구자가 기쁨 정서의 글을 보여주면 아동은 같은 정서의 이모티콘을 매칭하고 매칭한 이유를 설명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2) 자신의 입장 말하기

   - 예, ‘친구가 선물을 줘서 나는 기뻐’ 등

3) 상대방의 입장 말하기

   - 예, ‘그랬구나.’ 등과 같이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표현한다.

4) 정서별 말하기: 같이 기뻐하기, 칭찬하기, 축하하기 등 다양한 공감의 말을 이모티콘과 병행한다.

마무리 단계

1) 아동은 순서대로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다른 아동들은 경험을 듣고 공감하기를 한다.

2)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대화하면서 목표 정서 이모티콘을 습득하였는지 확인한다.

3) 오늘 배운 이모티콘을 활용하여 친구나 부모님과 대화하기 숙제를 낸다.

Appendix 1. Example of program

지시문: 지금부터 선생님이 어떤 친구의 속마음을 보여줄 거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보고 친구는 어떤 감정일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 모양이 있는 곳에 들어갈 이모티콘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지시문 ① ② ③ ④

1 엄마가 그만 공부하고 놀래. □

2 선생님한테 혼났어. 나는 문제를 열심히 풀었는데 다 틀렸대. □

3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사준대. □

4 오늘 엄마한테 칭찬받았다. 심부름을 참 잘했대. □

5 영우가 내 간식을 몰래 다 먹어버렸어. □

Appendix 2. Comprehension evaluation of emotional empathy

지시문: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화를 보여줄 거에요.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내가 말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 모양이 있는 곳에 내가 말하는 내용에 맞는 이모티콘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지시문 ① ② ③ ④

1
친구: 동생이 추울까 봐 내 목도리를 빌려줬어.

나: 그랬구나. 넌 정말 멋진 형이야. □

2
친구: 엄마가 내 방에 커튼을 달아주셨어.

나: 그랬구나. 좋겠다. □

3
친구: 치과의사 선생님 나 충치 없대.

나: 그랬구나. 다행이야. □

4
친구: 짝꿍이 몰래 뒤에서 풍선을 터트렸어.

나: 그랬구나. 정말 놀랐겠다. □

5
친구: 길을 가는데 갑자기 차가 옆에 멈췄어.

나: 그랬구나. 나도 그런 적이 있어. □

Appendix 3. Expressive evaluation of emotional em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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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타인과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타인과 적절하게 소통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사회적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및 대화기능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 4명을 대상으로 그룹 중재를 실시하였다. 정서공감 능력은 정서를 표현한 

글을 보고 이모티콘을 선택하는 정서공감 이해력과 타인의 정서를 이해한 후에 자신의 정서를 

이모티콘으로 표현하는 정서공감 표현력으로 평가하였다. 대화기능은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중심으로 요구하기, 반응하기, 객관적 언급, 주관적 진술, 대화내용 수신표현, 대화내용 

구성요소, 발전된 표현 등 7가지로 분석하였다. 정서공감 능력은 사전-사후로 평가하였고, 대화기능 

분석은 3회기마다 한 번씩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대화기능의 변화정도를 살펴보았다. 

결과: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학령기 지적장애 아동의 

정서공감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지적장애 아동의 대화기능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정서공감에 어려움이 있거나 화용능력에 문제가 있는 지적장애 아동들에게 이모티콘을 활용한 

그룹 중재가 정서공감 능력과 화용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청소년들이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와 유지에도 용이하다는 

장점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언어중재의 도구로서 이모티콘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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